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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65조원 투입으로 수출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”

 ☞ 산업부･중기청 ⇨ ｢수출역량 제고｣
- 기업선택형 수출지원사업,‘수출바우처’제도 도입 -

 ☞ 중기청 ⇨ ｢중소･중견기업 육성｣
- ｢창업 → 중소기업 → 중견기업｣의 성장 사다리 강화 -

 ☞ 행자부･국토부 ⇨ ｢지역경제 활성화｣
- 지방교부세 대폭 확충,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-

- 지역 간 주요 교통망 조기 확충, 산업단지 및 도심지 경쟁력 강화 -

□ 산업통상자원부, 국토교통부, 행정자치부, 중소기업청 등
4개 부처 청은 9.2(금) 합동으로 2017년 예산안의 5대 투자 중점*

분야中 하나인 경제활력 회복 관련 예산안을 브리핑 하였다.

* ①일자리 창출, ②미래성장 동력 창출, ③경제활력 회복,
④민생 안정, ⑤국민안심 사회 구현

ㅇ 산업부 등 4개 부처 청의 경제활력 회복 관련 예산은
 수출역량 제고 0.6조원,  중소 중견기업 육성 8.1조원,
 지역경제 활성화 56.6조원 등 총 65.3조원 규모로서
경제 재도약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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 수출역량 제고 (‘16) 4,238억원 → (’17안) 6,041억원

< 수요자 중심 지원강화 > (‘17안) 1,778억원(신설)

ㅇ 기업이 수출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서비스 공급자를 직접

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방식의 수출지원사업을 신설한다.

이를 위한 재원은 기존의 산업부와 중기청 사업중에서 기업

수요가 많고 수출성과가 높은 일부사업을 재편하여 마련한다.

< 신시장 진출 등 수출다변화 > (‘16) 183억원 → (’17안) 274억원

ㅇ 전문무역상사 등에서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을 선발하고,

이들 기업이 수출유망기업을 직접 발굴하여 신흥시장으로의

진출을 촉진하는 한편, 글로벌기업과 국내 제조기업간 매칭을

통한 글로벌 밸류체인(GVC) 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.

< 소비재 등 유망 분야 수출 지원 > (‘16) 114억원 → (’17안) 152억원

ㅇ 화장품 의약품 등 5대 유망 소비재 수출 비중의 증가* 추세가

이어져 새로운 수출대체품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류

등과 연계한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.

    * 5대 소비재 수출비중: (’15년) 3.6% → (’16.1~7월) 4.4%

< 중소중견 수출경쟁력 강화 > (‘16) 3,941억원 → (’17안) 3,837억원

ㅇ 수출금융, 수출전용 R&D, 해외인증취득, 해외공동물류센터

지원 등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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 중소·중견기업 육성 (‘16) 8조 923억원 →(’17안) 8조 1,133억원

<벤처·창업생태계 활성화 > (‘16) 2조 1,217억원 → (’17안) 2조 3,752억원

◦ 청년층 창업 촉진을 위해 사업화 지원프로그램인 창업선도대학

(34개 → 40개) 및 팁스 지원을 확대하고, ‘죽음의 계곡’ 극복을

위한 마케팅, 창업자금 및 사업화 R&D 등도 확충할 계획이다.

    * 창업기 자금 : (’16) 1.7→(’17) 1.8조원 / 창업성장 R&D : (’16) 1,888→(’17) 1,951억원

<중소·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> (‘16) 3조 8,783억원 → (’17안) 3조 6,070억원

◦ 중견기업 후불형 R&D 도입(60억원) 등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

성장단계별 맞춤형 R&D 지원체계를 확립하고, 대학·연구기관의

기술노하우 이전도 촉진한다.

◦ 더불어, 정책자금 1조 7,850억원, 회사채 발행 지원 예산 300억원

등을 통해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

해소하고,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도 지원한다.

<소상공인·전통시장 자생력 제고> (‘16) 2조 923억원 → (’17안) 2조 1,311억원

◦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을 확대하고, 전문 컨설팅 등을 통해

제품·생산·판매관리 등 경영 혁신을 촉진하는 한편,

    * 소상공인 정책자금 : (’16) 15,550억원→(’17안) 16,050억원

◦ 지역특색을 살린 ‘문화관광형시장’ 추가 조성(32곳), 판촉 행사

확대 및 온누리 상품권 8,000억원 발행 등을 통해 전통시장의

고객 유입기반도 확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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 지역경제 활성화 (‘16) 53조 9,068억원 → (’17안) 56조 6,251억원

< 지방교부세 대폭 확충 및 맞춤형 지역발전 지원 >

(‘16) 36조 6,086억원 → (’17안) 41조 913억원

ㅇ 대폭 확충된 지방교부세 재원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가

큰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.
* 지방교부세 : (’16) 36.1조 → (’17안) 40.6조, 증4.5(↑12.5%)

ㅇ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, 접경지역 및 서해 5도 지역 등에

대한 수요별 맞춤형 지역발전을 지원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
창출한다.

< 지역 경쟁력 강화 > (‘16) 17조 2,982억원 → (’17안) 15조 5,338억원

ㅇ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고속도로, 철도 등 지역간 
주요 교통망을 조기에 완공하고, 산업단지를 기업하기 좋은

환경으로 만들기 위하여 오래된 노후 산단에는 기반시설을
보완하고 신규 산단에는 조기에 확충할 계획이다.

ㅇ 도심의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활력증진사업,

재정비촉진사업 등을 통해 구도심을 재정비 하고, 높은 혼잡
비용을 유발하는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대도시권 혼잡

도로 사업 등 시설확충은 물론 대중교통 편의 향상을 위한

BRT, 환승센터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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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 수출역량 제고 (‘16) 4,238억원 → (’17안) 6,041억원

(1) 수요자 중심 지원 강화 (‘17안) 1,778억원(신설)

□ (수출바우처 도입) 기업이 수출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서비스

공급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방식의 지원사업 신설

ㅇ 산업부와 중소기업청 수출지원 사업을 바우처로 통합 운영*하고,

기업은 바우처 금액 內에서 자율적으로 선택

* (산업부) 월드 챔프, 해외전시회 등 630억원, (중기청) 수출기업화, 고성장기업

수출역량강화 등 1,148억원

ㅇ 부처 사업간 칸막이 제거와 기업의 선택권 강화를 통해 유사중복

사업은 정비*하고 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 유도

* 바우처를 가진 기업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업은 예산축소 또는 폐지

(2) 신시장 진출 등 수출다변화 (‘16) 183억원 → (’17안) 274억원

□ (GMD 활용)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(GMD: Global Market

Developer)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촉진

ㅇ 선발된 GMD가 직접 수출유망기업을 발굴, 해당 기업에 대하여

수출 성사까지 통합 지원, GMD에는 시장개척비용 지원

* 지원규모 : (‘16) 100억원, 300개사 → (’16) 120억원, 360개사

□ (전자상거래) 글로벌 오픈마켓 입점 등 다양한 전자상거래 수출

시장 진출 지원 강화

ㅇ 아마존, 이베이 등 글로벌 오픈마켓 및 ‘위쳇’ 등 중소기업의

선호도가 높은 해외쇼핑몰 입점 지원을 확대(53 → 99억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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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(수요연계형 글로벌진출 지원) 한국의 소재부품 기업들이 글로벌

밸류체인(GVC)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

ㅇ 글로벌기업의 소싱 기술개발 협력 수요를 발굴하고 적격 국내
제조기업간 상담회 등을 통한 매칭지원 강화(30 → 55억원)

(3) 소비재 등 유망 분야 수출 지원 (‘16) 114억원 → (’17안) 152억원

□ (소비재) 국내․외 유력 유통망과 연계한 소비재 해외진출 지원

ㅇ 유력 바이어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대규모 소비재 전시․상담회 개최,

현지 대형유통망 연계 온․오프라인 판촉 행사 개최(73 → 103억원)

□ (한류 등) 한류 활용 해외 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고, 서비스 분야
해외 진출 유망 기업 지원도 체계화(41 → 49억원)

ㅇ 한류 활용 해외 한국상품전 개최(5회) 및 한류 융합마케팅* 지원

* 한류 공연연계, 한류스타 화보 및 드라마 PPL 활용, 특화 전시․상담회 등

ㅇ 서비스 해외진출 종합지원센터를 설치(KOTRA)하고, 선도기업 육성

(4) 중소･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(‘16) 3,941억원 → (’17안) 3,837억원

□ (금융, R&D) 수출유망기업에 수출금융 및 수출전용 R&D 지원

ㅇ 수출계약 체결 기업 등에 원부자재 구입비 및 생산비 등을 지원

하는 수출금융을 2,250억원 공급(1,250 → 2,250억원)

ㅇ 초기 수출기업이 글로벌강소기업 및 월드클래스300기업으로 성장
할 수 있도록 수출주도형 R&D 지원 확대(611 → 788억원)

□ (기타 수출지원사업) 글로벌 CSR, 대중소 동반진출 지원, 해외 공동

물류센터 등의 마케팅 지원도 병행(2,080 → 791억원)

* 주요 수출마케팅 지원사업이 수출바우처 예산으로 이관되어 예산 규모 감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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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 중소·중견기업 육성 (‘16) 8조 923억원 →(’17안) 8조 1,133억원

(1) 벤처·창업 생태계 활성화 (‘16) 2조 1,217억원 → (’17안) 2조 3,752억원

□ (창업 촉진) 청년층의 기술창업 전진기지인 창업선도대학 및

팁스(TIPS) 프로그램 강화

◦ 전국 각지의 대학發 청년창업 촉진을 위해 창업교육→아이템

사업화→보육 등 일괄 지원하는 창업선도대학을 40개로 확대

* 창업선도대학 : (’16) 34개 / 753억원 → (’17안) 40개 / 922억원

◦ 엔젤 등 민간이 투자·보육하고, 정부가 R&D·사업화 등 연계 지원

하는 팁스 프로그램 선정 창업팀을 100개사 → 200개사로 확대

* 민관공동창업자육성(팁스 프로그램) : (’16) 60억원 → (’17안) 150억원

□ (도약 지원) ‘죽음의 계곡’ 극복을 위한 마케팅·자금·R&D를 확충

◦ 창업 3∼7년차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모델 개발 멘토링 및

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하는 창업도약패키지 를 확대

* 창업도약패키지(창업사업화 지원 내역) : (’16) 100억원 → (’17안) 500억원

* 창업후 생존율(%) : (1년) 60.1 → (3년) 38.2 → (5년) 29.0

◦ 사업화·판로개척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창업자금을 16,500억원으로

2,000억원 확대하고, 메자닌식 투융자복합금융도 지원(1,500억원)

* 창업기업자금(청년전용창업자금 포함) : (’16) 14,500억원 → (’17안) 16,500억원

* 투융자복합금융(’17안 1,500억원) : 전환사채인수, 이익연동이자형 융자

(예시 : 영업이익 + 3.3%) 등 지원하여, 이자·실패리스크 등 부담 완화

◦ 유망 창업기업(7년 이내)을 대상으로 사업화·제품화 R&D를 확대

* 창업성장기술개발 : ('16) 1,888 → ('17안) 1,951억원 (63억원↑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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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(창업여건 개선) 청년층이 두려움 없이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

창업지원 기능 확충 및 재도전 기반도 강화

◦ 판교 창조경제밸리內에 교육·사업화·테스트베드·보육 등 창업

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창업존을 구축(신규, 95억원)

* (총규모) 10,492m2, (주요시설) 보육실(200실), 시제품제작설비·테스트베드 등

◦ 경영위기 중소기업에 대한 턴어라운드 컨설팅, 실패 창업자에 대한

재창업 사업화 지원 등 중소기업의 재기 지원을 확대

* 중소기업재기지원 : (’16) 98억원 → (’17안) 151억원

(2) 중소·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(‘16) 3조 8,783억원 → (’17안) 3조 6,070억원

□ (기술역량 제고) 성장단계별 맞춤형 R&D, 대학·연구기관의 기술

역량 이전 등을 통한 중소·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지원

◦ 성장기 중소기업에 대해 신제품 개발 및 구매 조건부 R&D 등

전략형 R&D 지원을 강화

* 중소기업R&D 기술혁신개발 : ('16) 2,260 → ('17안) 2,394억원 (134억원↑)

* 상용화기술개발(구매조건부R&D) : ('16) 1,420 → ('17안) 1,536억원 (117억원↑)

◦ WC300 지원 확대(168 → 234개사) 및 중견기업 전용 후불형 R&D

도입(60억원) 등 중견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대폭 확충

* 중견기업R&D(후불형R&D 포함) : (’16) 897억원 → (’17안) 1,228억원

* 후불형 R&D(중견기업글로벌도약R&D) : 先기술개발→後정부지원 방식

◦ 대학의 교수 등이 현장의 기술애로를 진단·해소하는 맞춤형 기술

파트너 를 도입(50억원)하고, 산학연 협력 R&D(1,308억원)도 지원

* R&D역량제고(맞춤형기술파트너 포함) : (’16) 55억원 → (’17안) 106억원

* 산학연협력기술개발 : (’16) 1,382억원 → (’17안) 1,308억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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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(유동성 확보 지원) 조선업 구조조정 등에 대응하여, 융자금 공급

및 회사채 발행 지원 등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

◦ 신성장자금(8,800억원), 긴급경영안정자금(750억원), 재도약자금(2,550억원)

등 경영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자금을 17,850억원 지원

◦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 및 만기도래 회사채 차환 등 직접자금

조달을 지원하는 유동화회사보증 출연 재원도 300억원 편성

* 신용보증기관출연(유동화회사보증) : (’16) 0억원 → (’17안) 300억원

* 유동화회사보증 총량 : (’16 목표) 2.3조원 → (’17안) 3.5조원

< 참고 : 중소기업 정책자금 예산안 >

성장단계 ’16년
35,100억원

(19,100)
’17년 안

35,850억원
(17,850*)

창업기
창업기업지원자금 14,500

⇒

창업기업지원자금 16,500

투융자복합금융 1,500 투융자복합금융 1,500

성장기
개발기술사업화 3,500 신시장진출지원 5,750

신성장기반자금 11,500 신성장기반자금 8,800

재도약기

재도약 지원자금 2,550 재도약 지원자금 2,550

긴급경영안정자금 1,550 ⇒ 긴급경영안정자금 750

* 맞춤형자금(17,850억원) : 전체 정책자금에서 창업기 자금을 제외

□ (판로확대) 중소기업 제품의 온·오프라인 판매망 확보를 지원

◦ 온라인쇼핑몰·홈쇼핑·정책매장 등 다양한 유통망 채널 노출을

통해 초기수요 확보 및 제품 인지도 제고를 지원

* 유통망 개척 : (’16) 81억원 → (’17안) 81억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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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 소상공인·전통시장 자생력 제고 (‘16) 2조923억원 → (’17안) 2조1,311억원

□ (자금 지원) 소상공인 자금 확대 공급을 통한 생업 안전망 확충

◦ 만 39세 이하 소상공인 전용자금인 청년 드림자금 신설(400억원) 등

소상공인 자금을 1조 6,050억원으로 금년보다 500억원 확대

* 소상공인정책자금 : (’16) 15,550억원 → (’17안) 16,050억원

* 청년드림자금 : 7,000만원(5년, 2년 거치), 타자금 대비 약 0.2%p 금리 우대

□ (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) 제품 생산 판매 등 소상공인의 경영

체계 전반에 대한 효율성을 강화

◦ 금속가공 제화 등 기술기반 소공인에 대해 소공인특화지원센터

(31곳)를 중심으로 제품 공정개선 및 판로확보 등 지원

* 제품개선 및 판로지원 : (’16) 133억원(300개사) → (’17안) 145억원(363개사)

◦ 맞춤형 경영 컨설팅(60억원, 5,150건), 나들가게 선도지역 확대 등을

통해 골목슈퍼 등 소상공인의 상품 마케팅 고객관리를 혁신

* 나들가게 선도지역 : (’16) 62억원(신규 6곳) → (’17안) 83억원(신규 10곳)

□ (전통시장 활성화) 전통시장별 특성화 및 마케팅 강화 등을 통해

고객이 다시 찾는 전통시장 조성

* 시장경영혁신지원 : (’16) 1,402억원 → (’17안) 1,571억원

◦ 지역문화 등 관광콘텐츠가 있는 시장 32곳을 선정하여, 특화형

볼거리, 살거리 및 먹거리가 있는 ‘문화관광형 시장’으로 육성

* 문화관광형시장 신규지원 : (’16) 23개 시장 → (’17안) 32개 시장

◦ 추석, 설 및 연말연시 맞이 세일·이벤트 행사 확대*, 전통시장

온누리상품권 8,000억원 발행 등 고객 유입 기반을 확충

*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: (’16) 213개 시장 → (’17안) 275개 시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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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 지역경제 활성화 (‘16) 53조 9,068억원 → (’17안) 56조 6,251억원

(1) 지방교부세 대폭 확충 및 맞춤형 지역발전 지원 

                   (‘16) 36조 6,086억원 → (’17안) 41조 913억원

□ (지방교부세 대폭 확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뒷받침) 지방교부세

재원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

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

ㅇ 특별교부세는 일자리창출, 지역복지, 지역 SOC 사업에 중점 지원

* 지방교부세 : (’16) 36조 1,324억원 → (’17안) 40조 6,357억원
- 보통교부세 : (’16) 33조 2,438억원 → (’17안) 37조 4,847억원
- 특별교부세 : (’16) 1조 282억원 → (’17안) 1조 1,594억원
- 부동산교부세 : (’16) 1조 4,457억원 → (’17안) 1조 5,328억원
- 소방안전교부세 : (’16) 4,147억원 → (’17안) 4,588억원
☞ 재난관리특별교부세(’17안 5,797억원) 및 소방안전교부세는 국민안전처 소관

□ (맞춤형 지역발전 지원) 지역 수요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역발전

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

ㅇ 주한미군기지 재배치 계획에 따라 평택 지역(560억원), 주한미군

공여구역주변지역(1,302억원)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발전 촉진
* (평택) ’17년 주한미군 평택이전 완료계획에 따라 평택호 횡단도로 438억(증 98억),

기지주변완충녹지등정비 64억(증 4억), 서부복지타운 58억(증 48억) 반영

* (공여구역주변지역)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680억, 주변지역 도로사업 622억

ㅇ 북한의 위협 및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
서해 5도 지역(58억원)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정주여건 개선

* 정주생활지원금 27억, 해상운송비 9억, 교육비 1억, 노후주택 개량사업 21억

ㅇ 평화누리길 조성, 동서녹색평화도로 개설,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
등 접경권 발전지원사업(289억원)을 통해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

및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
* 접경권평화누리길조성 104억, 동서녹색평화도로 133억, 한탄강주상절리길 50억(신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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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지역 경쟁력 강화 (‘16) 17조 2,982억원 → (’17안) 15조 5,338억원

□ (지역간 교통망 확충) 지역간 교통망 지속확충으로 국민편익을

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

ㅇ 고속도로(1.3조원), 국도(2.5조원), 일반철도(4.3조원) 등 지역간교통망의

조기 구축을 위해 계속사업에 중점 투자

* (고속도로) 18개 사업 중 주문진-속초 등 4건 완공, 새만금-전주 등 2건 신규 착공

* (일반철도) 서해선 복선전철, 이천-문경 등 등 21개 구간 적기개통에 중점

- 새만금-전주고속도로(14억원), 춘천-속초 고속화 철도(65억원), 인천발․

수원발 KTX(60억원) 등 핵심 사업을 신규 반영

ㅇ 제주․김해신공항*을 통해 미래 항공수요증가에 대비하고, 울릉

흑산 소형공항 건설로 도서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

* (제주제2공항) 기본계획 수립비 47억원 반영(’20년 착공, ’25년 개항 예정)

(김해신공항) 기본계획 수립비 48억원 반영(’21년 착공, ’26년 개항 예정)

□ (산업단지 경쟁력 강화)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·개량 등을 통해

기업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기업의 경쟁력 제고

ㅇ 신규 산업단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진입도로* (3,794억원), 공업

용수도(1,253억원)** 등의 기반시설 적기 공급

* (진입도로) 대구사이언스산단, 괴산유기산단 등 21개 진입도로를 ’16년 완공하고,

대전평촌산단, 울산에너지융합산단 등 12개 진입도로를 신규 추진

** (공업용수도) 국가산단 공업용수도(346억원), 지방산단 공업용수도(868억원)

ㅇ 노후된 산업단지(준공후 20년 경과)의 기반시설 개량·확충, 토지이용

계획 변경 등을 지원하기 위한 노후공단재정비지원(125억원) 추진

* 9개소(1차 지구 4개소, 3차 지구 5개소) 지원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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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(도심경쟁력 강화) 도시재생, 교통혼잡 개선을 통해 기존 도심의

경제 활력 회복을 지원

ㅇ 도시활력증진사업*(1,452억원), 재정비촉진지구 지원(254억원), 노후

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(100억원)을 통해 낙후된 도심환경을 개선

* 기존 도시재생사업(경제기반형, 중심시가지형, 일반형)과 도시활력증진개발

사업(도시생활개선, 지역역량강화) 사업을 통합

ㅇ 대도시권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혼잡도로를 건설(1,288억원)하고,

대중교통 이용편의 향상을 위해 BRT*, 환승센터구축** 등을 추진

* (BRT, 190억원) 대전역-와동IC, 내성-송정, 수원-구로, 내성-서면

** (환승센터, 53억원) 오산역환승센터, 동대구역환승센터

ㅇ 주차난이 심각한 구도심, 주택가 지역에 공영주차장, 노상 무인주

차기 등을 설치하는 주차환경개선사업(544억원) 추진

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

담당관실 유재호 사무관(044-203-551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